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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호 및 비기호 기반 자동 추론 엔진들은 대다
수가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을 가정하여 인간 인지의 핵심인 정서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
닌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친화적이고 정교한 AI 시스템 설계를 위해 지식 구조와 감정 요소를 수학적으로
통합하는 지식-감정 네트워크(Knowledge Emotion Network: KEN)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VAD 감정 벡터를 활용하여 노드의 실제 활성화 임계값과 간선의 추론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절하며 상황에
민감한 사고 체인(CoT)을 생성한다.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긍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더 넓고 깊은 탐색적 추
론 경로가 형성된 반면, 부정적 감정에서는 위험 회피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추론이 제한됨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감성 컴퓨팅과 논리 추론을 구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향후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에이전트 및
맞춤형 AI 상담 시스템의 핵심 추론 엔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espite rapid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isting symbolic and non-symbolic automated
reasoning engines typically assume an emotionally neutral environment, failing to reflect emotional
contexts critical to human cognition. To design a human-friendly and sophisticated AI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Knowledge Emotion Network (KEN), a computational framework that structurally integrates
knowledge structures with emotional elements. The proposed model employs the 3D VAD
(Valence-Arousal-Dominance) emotional vector to dynamically adjust the activation thresholds of
knowledge nodes and the inference weights of edges, thereby generating situation-sensitive Chains of
Thought (CoT).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d that positive emotional states lead to deeper and broader
exploratory reasoning paths, whereas negative emotions restrict inference to initial stages as a form of
risk-aversion behavior. By structurally bridging affective computing and knowledge-based reasoning, this
framework is expected to serve as a core intelligence engine for future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agents and personalized AI counsel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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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허법 일반적으로 인간의 추론 및 판단은 감

정 상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

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지각을 형성하고 주의를

유도하며 기억 검색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결정

과정을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은 단순히 이

성적 사고를 보조하는 요소가 아니라 인지 자원

의 배분과 상황에 따른 추론 전략 조정에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

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왔으나

감정과 인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계산적

추론 모델, 특히 형식적 지식 시스템과 자동 추

론 엔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지식과 감정이 독립적

인 모듈이 아니라 지능적 행동들을 구성하는 상

호 보완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감정은 다음

과 같은 인지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학습(Learning)
⯃ 기억 공고화(Memory Consolidation)
⯃ 주의집중 필터링(Attention filtering)
⯃ 중요도 우선순위 결정(Priority)
⯃ 관련성 평가 (Relevance Evaluation)
⯃ 불확실성하에서의 추론(Inference under
Uncertainty)

인지과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정

을 지식과 별개의 요소로 다루는 것은 인지의 핵

심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 학계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등장과 함께 문맥적 사고체인(Chain of

Thought, CoT) 프롬프팅 기법을 활용하여 복잡

한 다단계 논리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대형언어모델 기반의

CoT는 훌륭한 언어 모사 능력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근본적으로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의

통계적 확률 분포에만 의존한다는 치명적인 한계

를 안고 있다. 즉, 인간이 주의집중 필터링, 기억

검색, 가치 우선순위 설정, 불확실성하에서의 위

험 평가 시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추론의

깊이와 경로를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달리,

현행 LLM 추론 엔진은 정서적 맥락을 실시간으

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서적 정적 블랙박스'에

가깝다. 감정 상태가 지식의 활성화 패턴 및 추

론 기저 구조를 통제하는 감정-인지 통합

(Affective-Cognitive Integration) 메커니즘의 결

여는 인간을 완벽히 모사하거나 인간과 협업하는

차세대 AI 에이전트의 현실성과 유연성을 심각

하게 제한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지식 시스템에 인간의 정서적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지식-감정 네트워크

(Knowledge Emotion Network: KEN) 프레임워

크를 제안한다. 1). 제안된 모델은 심리학적 기반

의 3차원 연속 벡터 공간인 VAD(Valence

Arousal Dominance) 감정 모델을 채택하여, 시

스템의 전역 감정 상태에 따라 지식 노드의 실제

활성화 임계값과 간선의 연관성 가중치를 동적으

로 변동시키는 수학적 제어 기전을 정립한다.

KEN은 VAD감정 모델을 이용하여 지식노드의

활성화 임계값, 추론 연결의 강도의 요소들을 동

적으로 조절하도록 하고 감정적 맥락을 추론 과

정에 직접 포함시킴으로써 상황에 민감하고 감정

적으로 일관된 사고 체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본 프레임워크는 최신 LLM이 지닌 확률적 추

론 엔진의 기저에서 정서적 흐름을 제어하는 '정

서적 가이드 레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재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화두인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정렬 AI(Aligned AI) 및 공감형 자율 에이

전트 연구 흐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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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 연구 

2.1 인지 시스템에서의 감정과 지식의 통합 

및 한계

시스템에서의 감정과 지식의 통합은 오랜 기

간 인지과학, 인공지능, 신경과학 분야에서 핵심

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1-9]. 이중처리

이론(Dual-Proces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인

지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스템 1(Type 1)'과 느리고 신중하며 논

리적인 '시스템 2(Type 2)'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으로 구성된다. 신경 인지 연구 역시 감정 처리

를 담당하는 편도체(Amygdala)나 안와전두피질

(OFC)이 고차원 추론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영역

과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

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기호 기반(Symbolic)

AI 시스템(규칙 기반 모델, 논리 에이전트 등)은

완벽히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있

다. 이러한 방식은 연역적 엄밀성은 높으나, 정서

적 맥락에 따른 유연한 상황 적응 능력이 전무하

다. 반면, 인공신경망과 같은 비기호적

(Connectionist) 접근법은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감정의 동적 변화를 연산 구조 내에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않는다. 대다수 기존 계

산 모델들은 감정을 독립된 일방향적 하위 시스

템으로 분리하여 얼굴 표정 생성이나 단순 감정

인식(HCI 겉보기 인터페이스)에만 국한시켰으며,

감정 상태가 지식 추론의 기저 경로(Reasoning

Path) 및 활성화 패턴 자체를 제어하는 감정-인

지 통합(Affective-Cognitive Integration) 메커니

즘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

다.

2.2  사고체인(Chain of Thought,CoT) 추론

과 감정 맥락의 부재

사고체인(CoT) 추론은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연결된 중간

단계를 거치는 인지적 계산 패러다임이다. 최근

GPT 계열 등 대형언어모델(LLM)은 단계별 프

롬프팅 기법을 통해 최종 답변 생성 전 중간 설

명 경로를 자발적으로 도출하며 추론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CoT 프레임워크는 인간 인지의 필수 요소인 '정

서적 맥락'을 근본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고

인간인지의 핵심요소인 감정적 맥락을 거의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언어모델 기반의 CoT는

입력 텍스트 데이터의 통계적 확률 분포와 패턴

에만 의존하여 단계별 텍스트를 생성할 뿐이다.

인간은 주의집중 필터링, 기억 검색, 가치 우선순

위 설정, 불확실성하에서의 위험 평가 시 정서적

상태(VAD)에 따라 추론의 깊이와 경로를 가변

적으로 조절하지만, 현행 언어모델은 고정된 신

경망 가중치 프레임 안에서 정서적으로 정적인

추론만을 수행하여 인간 인지의 섬세한 적응성을

완전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은 주의집중, 기억검색, 위험평가,

가치 운선순위 설정등과 같은 인지 기능에 영향

을 미치고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요소를 고려

한 인지적 설계가 필요하다.

2.3 VAD 프레임워크 기반 감정 모델링

감정 모델링은 에이전트가 인간과 유사한 감

정 반응과 적응적 행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감정 모델 가운데

VAD( Valence-Arousal-Dominance )지원 모델

은 심리학적 기반 위에서 감정을 연속적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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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VAD 모델은 감정을 다음 세 차원으로 표현한다

[10].

⯃ Valence (정서가) : 감정의 긍정성 또는 부
정성을 나타낸다.

⯃ Arousal (각성도) : 생리적 또는 정신적 활
성수준을 나타낸다.

⯃ Dominance (지배성) : 특정 감정 상태에서
개인이 느끼는 통제 또는 무력감을 나타낸다.

VAD 모델은 감정을 계산적으로 표현하고 지

속적으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 에이전트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 시스템에 많이 이용된

다.

그림 1과 표1은 VAD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VAD 모델

Fig. 1 VAD model

표 1. 주요 감정의 정규화된 VAD 값

Table. 1. Normalized VAD values for

selected Emotions

3. 지식-감정 네트워크(KEN)에서의 사고 

체인 메커니즘 

3.1 지식-감정 네트워크 (Knowledge 

Emotion Network, KEN)  

지식-감정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 구조는 노드

와 간선으로 구성된 방향그래프로 표현한다.

지식구조를 표현하는 방향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지식노드들의 유한 집합

- ⊆× :추론이나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합

각 노드  는 다음 속성을 가진다.

- 기본 임계값  ⊆ : 노드가 활성화되기 위

한 최소 활성화 수준이다.

- 감정 관련성 계수,  ⊆   감정이 해당 노

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긍정 감정에 민감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부정

감정에 민감하다.

각 간선     ⊆  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 기본가중치  ⊆ : 노드 간 추론 강도를

의미한다.

- 감정 시그니처 벡터 
 ⊆ : 해당 관계가

어떤 감정 특성을 갖는지를 표현한다.

현재 시스템의 전역 감정 상태는 VAD 벡터로

표현된다.

 

여기서         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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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계값 조절    

감정 상태에 따라 노드의 실제 활성화 임계

값은 변화한다.

노드 의 수정된 임계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 (1)

여기서 ∈는 감정 조절계수이고  는

각각 Arousal, Valence 요소이다.

긍정적이고 각성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A값이

커지기 때문에 노드가 쉽게 활성화된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임계값이 증가하여 활

성화가 어려워진다. 즉, 감정은 특정 지식 개념을

더 쉽게 떠올리게 하거나 더 어렵게 떠올리게 만

든다.

3.3 간선 가중치 조절  

감정은 추론 연결 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 벡터와 간선의 감정 시그니처 사이의 코사

인 유사도를 정의한다.

cos  cos∠


이를 이용하여 수정된 가중치를 구한다.

′ ∙∙∙ (2)

여기서 ∈ 이고 D는 Dominance를 의미

한다.

현재 감정 상태와 간선의 감성 특성이 유사할

수록 cos가 증가한다. 따라서 추론 연결 강

도가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감정 상태가 ‘기쁨’

일 때 성공⭢자신감 관계는 강화되고 실패⭢불안
관계는 약화될 수 있다. 즉, 감정에 따라 추론 경

로가 달라진다.

3.4. 노드 활성화 함수    

시간 에서 노드 의 활성도를  라 하

자. 노드는 다음을 만족할 때 활성화된다.

   
∈Pr

∙′ ≥′ (3)

여기서 Pr는 의 선행 노드 집합이다.

선행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활성화 신호의 총합이

수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노드가 활성화된다.

즉, 감정에 따라 임계값이 변하고 감정에 따라

가중치가 변하므로 동일한 지식 구조에서도 다른

감정 상태에서는 다른 노드가 활성화될 수 있다.

3.5 사고 체인 (Chain of Thought) 생성   

⯃ 사고 체인 생성을 위한 노드 활성화 알고
리즘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노드 활성화 알고리즘

Fig. 2. Node Activation Algorithm

4. 실 험

4.1 시뮬레이션 : 추론 사고 체인 형성

⯃ 목적 : 첫 번째 시뮬레이션 목적은 감정

상태가 KEN의 추론 경로구조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VAD

감정 벡터를 이용한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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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내 추론 경로를 동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시스템 구성 : 노드 10개와 방향 간선 15개

를 가지는 인공 지식그래프를 구축하고 각 노드

에는 기본 임계값과 감정 관련성 계수 값을 부여

하고 각 간선에는 기본 가중치와 감정 시그니처

벡터를 부여하였다. 감정 입력은 VAD 벡터를 사

용하고 노드 활성화는 감정 조절 임계값과 감정

조절 가중치를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추론 전파

는 DFS방식을 사용하였고 JSON Export, python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3은 감정 상태에 따라 생성된 추론체인의

한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 3 시뮬레이션 결과 :추론 사고 체인 생성
Fig. 3 : Simulation Result : Reasoning Chain

of Thought Generation

그림 4는 활성화된 지식-감정 네트워크

(KEN)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다양한 VAD 값을 대입하여 실험한 주요 결과

긍정 감정에서는 노드 1 ⭬노드 2 ⭬노드 5 ⭬노드
8 ⭬노드 10 과 같이 긴 추론 경로가 형성된 반면
부정 감정에서는 노드 1 ⭬노드 3 또는 노드1 ⭬노
드 4 수준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5

는 Valence 대비 체인 길이와의 관계를 보인 것

으로 선형회귀 결과 Valence가 증가할수록 체인

길이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활성화된 지식-감정 네트워크(KEN)
Fig. 4. The activated Knowledge Emotion

Network

대체적으로 높은 Arousal, 높은 Valence상태

에서는 더 깊고 넓은 활성화 체인이 생성되고 낮

은 Dominance와 낮은 Valence 상태에서는 활성

화가 초기단계에서 종료되어 얕은 추론, 제한되

니 확산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 Valence 대비 체인 길이(선형회귀)
Fig. 5. Chain Length vs. Valence with linear

Regression

즉 감정 조절이 추론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고 감정 상태는 단순

히 어떤 노드가 활성화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추론체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에도 영향을 준

다. 이는 긍정 감정이 주위 범위 확대, 탐색적 사

고촉진으로 이어지는 반면 부정 감정은 주위 범



2026년 6월 소프트웨어포렌식 논문지 제22권 제2호

- 161 -

위 축소와 위험 회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양한 VAD 벡터 변수를 시

스템에 주입하여 사고 체인(CoT)의 거동을 추적

한 결과, 시스템의 전역 정서는 추론의 깊이

(Depth)와 범위(Breadth)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림 3의 로그 데이터 및 그

림 4의 네트워크 활성화 그래프를 본문 수식과 연

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 정서가 극대화

된 상태(Joy)에서는 노드들의 임계값이 낮아지고

간선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초기

자극 노드 에서 시작된 신호가 →→→

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까지 단절 없이 매끄럽

게 연결되는 '장기 추론 패스(Long Reasoning

Path)'를 형성하였다. 이는 그림 4에서 녹색으로

활성화된 노드 사슬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서적 일관성이 유지될 때 인지적 사고

체인이 깊게 발전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부정

정서(Sadness, Fear) 환경에서는 동일한 초기 자

극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식 (1)에 의해 노

드 임계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신호 전달이 차단되

었다. 그 결과, 추론 체인은 → 혹은 →와

같이 초기 1-2단계의 얕은 수준에서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

한 정서가(Valence)와 추론 성능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선형 회귀 분석

결과가 그림 5이다. 그림 5의 산점도와 회귀선을

살펴보면, Valence 값이 -1.0(극단적 부정)에서

+10.0(극단적 긍정)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사고 체인의 평균 길이(Chain Length)가 정비례하

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Pearson\ r = 0.96, p = 0.0000$)를 보인다.

이 결과는 심리학의 '확장 및 축소 이론

(Broaden-and-Build Theory)'과 완벽히 부합한

다. 즉, 높은 Valence와 높은 Arousal 상태는 인지

적 시야를 넓히고 탐색적·연합적 사고 체인을 촉

진하는 반면, 낮은 Valence 상태는 주위 범위를 축

소시키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방어적 기전으

로 작용하여 제한된 추론 확산만을 허용하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본 시뮬레이션은 제안한 수학적 모

델(KEN)이 본문에서 설정한 감정-인지 통합 이론

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재현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4.2 제안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식-감정 네트워크

(KEN) 기반의 사고체인 추론 프레임워크는 심리

학적 감정 모델(VAD)과 수학적 추론 엔진을 구

조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이다. 본 접근 방

식의 구체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장점 (Advantages)

첫째, 동적 정서 맥락 반영의 유연성: 기존의

정적인 지식 그래프나 통계적 확률에만 의존하는

대형언어모델(LLM)과 달리, 시스템의 전역 감정

상태(VAD 벡터)에 따라 동일한 지식 구조 내에

서도 활성화 임계값과 간선 가중치를 실시간으로

변동시킨다. 이를 통해 상황과 맥락에 극도로 민

감하고 유연한 인간 친화적 사고 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추론 경로의 높은 설명성

(Explainability): 감정이 개입된 의사결정 과정을

'블랙박스' 형태로 처리하는 인공신경망과 달리,

KEN 프레임워크는 수식 (1)-(3)에 따른 임계값

및 가중치의 수치적 변화를 단계별로 명시한다.

감정 변동에 따라 사고체인(CoT) 경로가 변화하

는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시스템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정량적 제어의 용의성: 감정을 단순히

범주형(예: 기쁨, 슬픔)으로 다루지 않고, 3차원

연속 벡터 공간인 VAD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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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도와 조절 계수($\alpha, \beta$)를 정밀

하게 튜닝할 수 있는 계산적 제어 가능성을 제공

한다.

2) 구체적 단점 및 보완점 (Disadvantages &

Mitigations)

첫째, 계산 복잡도 및 확장성 문제: 네트워크

의 노드과 간선 의 수가 대규모(Scale-up)로

확장될 경우, 감정 상태 변화에 따라 모든 임계

값과 가중치를 실시간으로 재계산(Recalculation)

해야 하므로 연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서 변화 발생 시 관련성이 높은 서

브 네트워크(Sub-network) 영역만 국소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활성화 범위 제한 알고리즘을 도입

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

둘째, 감정 시그니처 부여의 주관성: 지식 그

래프 초기 구축 시 각 간선에 감정 시그니처 벡

터
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인간 작업자의 주관

이나 편향(Bias)이 개입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텍스트 말뭉치에서 정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

하는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모델 및 대

규모 상식 지식베이스와 연동하는 자동화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종합 분석 (Analysis)

종합적으로 본 모델은 계산 복잡도와 정밀한

초기 데이터 매핑이라는 기술적 Trade-off를 지

니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맥락을 인지 구조의

변형 메커니즘으로 직접 통합하여 '이성과 감정

의 융합'을 계산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실익

이 훨씬 크다. 특히 감정 상태에 따라 인지 자원

의 배분을 다르게 하는 인간의 실제 뇌 메커니즘

을 모사함으로써, 고정된 논리 구조의 한계를 깨

고 유동적이고 정렬된(Aligned) 차세대 AI 상담

및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식과 감정을 계산적 추론 과

정에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지식-감정 네트워크(KEN)를 설계하고,

VAD 감정 벡터를 활용하여 추론 구성 요소를

조절하는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

레임워크는 감정 상태에 따라 지식 노드의 활성

화 임계값과 추론 간선의 가중치를 동적으로 변

동시킴으로써, 동일한 지식 구조 내에서도 정서

적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 사고 체인(CoT)을 생

성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각성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깊고

확장된 탐색적 추론 경로가 도출되는 반면, 부정

적 감정 상태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추론이 제한

되는 위험 회피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는 감정이 인간의 사고 과정에 미치는 심리

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계산모델로 성공적으로

재현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KEN 지능 엔진은 실제 다양

한 도메인에서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첫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및 차세대 대화형 AI

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의 정서 변화를 실시간으

로 인지하고 이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일관된 추

론 답변을 제공하는 공감형 에이전트 설계에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감정 기반 AI 상담 및 의료 보조

시스템에 적용되어 사용자가 우울이나 불안을 느

낄 때 위로를 주거나 위험 회피적 추론을 우회하

여 긍정적인 인지 왜곡 교정을 유도하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결합하여 고정된 통계적 텍스

트 생성 방식을 정서적 맥락 기반으로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추론 프레임워크로 확장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복잡하고 다

차원적인 인간의 정서를 단 3가지 축(Valence,

Arousal, Dominance)으로 매핑하는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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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VAD 모델의 단순화 문제가 존재한다. 둘

째, 인공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감정 시그니처

벡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이나 데이터 셋의 감정 편향(Bias)이 개입될 수 있

어 연구의 일반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ConceptNet 등 대규모 상

식 지식 그래프와의 연계를 통해 모델을 확장하고,

다국어 감정 말뭉치 데이터셋을 적용하여 정교한

튜닝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강건성(Robustness)을

가지는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감성 컴퓨팅과 지식 기반 추론을 통

합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

며 감성인식 인공지능,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지

능형 에이전트, 감정 기반 대화 시스템 설계 등의

핵심 지능 엔진을 설계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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